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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좌명 부모인 나, 뭘 좋아하는 사람일까? 강의대상
초등~중학생 자녀를 둔

학부모 20명 내외

강의일시 2026.11.12. 10:00~11:30 강사명 민*인

강의 목표
 - 명화 감상과 선택 활동을 통해 부모인 ‘나’의 감각적 선호와 취향을 발견한다.
 - 작품을 보고·듣고·느낀 경험을 자기이해와 일상의 작은 자기돌봄으로 연결한다.
 - 자신의 취향을 존중하는 경험을 바탕으로 자녀의 취향도 정답 없이 바라보는 태도를 생각해  본다.

필요 기자재  - 빔프로젝터·스크린, 음향기기, 인터넷 연결

수강생 준비물  - 스마트폰(선택 활동 및 QR 참여에 사용)

강 의 내 용

일정 강의 주제 세부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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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모인 나, 뭘 
좋아하는 사람일까?

- 그림으로 만나는 
나의 취향-

 ○ 도입(나의 취향 만나기)
  - “아이의 취향은 잘 아는데, 나는 무엇을 좋아할까?" 질문으로       
  시작합니다.
  - 작품을 먼저 보고 느낀 뒤, 도슨트의 이야기를 들어요.
  - QR로 '나에게 주고 싶은 작은 선물'을 익명으로 적고 서로 나눕니다.

 ○ 전개(세 가지 전시관 여행)
  - 먼저 끌리는 전시관을 직접 선택합니다.
  - 전시관 A · 시각형: 색·빛·구도·패턴이 주는 즐거움을 발견해요. 
  - 전시관 B · 이야기형: 고흐의 삶과 편지를 따라 '그림의 목소리'를 들어요.
  - 전시관 C · 체험형: 색·패턴·움직임과 몰입형 전시로 작품과 몸·공간의  
    관계를 느껴요.
   ※ 모든 전시관에서 '먼저 보기 → 이야기 듣기 → 나에게 질문하기'

 ○ 마무리(나에게, 우리 아이에게)
  - 처음 고른 전시관과 가장 오래 남은 작품을 비교해 봅니다.
  - 자녀의 취향을 존중하는 대화를 연습합니다.
  - 연계도서 《취향의 기쁨》을 소개하고, '내가 먼저 끌리는 한 권'을      
    찾으며 도서관 경험으로 이어갑니다.


